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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중국의 산업 패러다임 변화 배경

  중국 경제는 2011년부터 시작된 중국 정부의 12차 5개년 플랜에 따라 

소비 주도의 내수형 경제로 전환되고 있음

  하지만 향후 중국 경제가 점차 성장 둔화에 직면하는 등 이른바 신창타이 

양상이 지속되면서 향후 1인당 GDP 감소, 노동생산성 감소 등 문제에 

직면할 것으로 우려

  이에 따라 중국 정부는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고부가 제조업 및 서비스업 

육성을 통한 산업경쟁력 강화를 모색하고 있음

중국 산업의 현주소

  중국 경제는 외수경제가 축소되는 가운데, 소비 주도의 성장이 지속되고 

있음

    - 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 비중은 2015년 현재 약 3%로 당초 목표했던 경상

수지 목표는 유지하고 있음

    - 하지만 GDP 대비 수출 비중이 지속 감소하는 반면 최종소비 비중은 2011년 

50.2%에서 52.4%로 지속 상승하는 등 소비 주도의 성장이 진행

  다만, 중국 경제 구조상 저축 쏠림 현상으로 지연되고 있는 가계소비를 

어떻게 향상시키는지가 향후 과제가 될 예정

  이에 따라 중국정부는 세제 개혁, 투자 확대, 서비스업 확대 등 내수 확대를 

위한 정책 조치를 통해 점차 가계저축을 소비로 전환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음

    - 올해 5월부터 영업세를 부가가치세로 전환하는 등 세제 개편을 시행하고 있으며, 

서비스업 육성을 위한 정책도 전방위적으로 집중

  더욱이 ‘중국제조 2025’, ‘인터넷 플러스’ 등 산업구조 개편을 위한 정책을 

통해 향후 차세대 성장 동력 확보 계획을 추진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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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구조가 제조업에서 서비스업으로 전환하고 있는 글로벌 트렌드에 맞게 중국도 GDP 

대비 서비스업 비중이 2000년 39.8%에서 2015년 50.2%로 급상승 하는 등 산업구조가 

빠르게 전환되고 있음 

    - 또한, 미국, 독일, 일본 등 주요 제조업 강국처럼 ‘중국제조 2025’ 등을 통해 

제조업 혁신화를 추구

    - 더욱이 최근에는 주요 제조 강국과의 기술 격차가 축소하기 위해 R&D 투자 등을 지속 

확대하여 제조업 발전의 근간이 되는 과학·기술 경쟁력도 제고 시키고 있음

중국 산업 패러다임 전환

  차세대 고부가 제조업 육성 가속

    - 중국은 그동안 세계 공장 역할을 해왔으나, 제조업의 부가가치 창출면에서 기여도가 

낮아 글로벌 경쟁력 약화로 가치사슬 제고가 시급한 상황에 직면 

    - 이에 따라, 정책적으로 ‘중국제조 2025’를 13차 5개년 규획부터 시작하여 향후 2025년까지 

독일, 일본 등 제조강국 대열에 진입할 수 있는 계획을 제시

  ‘중국제조 2025’ 전략을 통해 차세대 정부기술, 고급 디지털 공정기기 등 10대 

전략 산업을 육성하는 것이 핵심과제

    - 차세대 정보기술 산업은 직접회로와 전용설비, 정보통신설비, 운영체제와 공업소프트

웨어, 스마트제조업핵심정보설비 등 4대 분야를 지정 및 육성 

    - 항공우주, 자동차 등 고급 디지털 공정기기 개발과 2025년까지 자체 브랜드의 

중국 점유율 70%를 목표로 로봇 산업 육성 계획도 제시

    - 또한, 비행기, 비행기 엔진, 항공장비 등 육성을 통해 우주항공설비의 자체기술 

확보와 함께 2020년까지 해양엔지니어링 장비 및 하이테트 선박 수준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높이려는 방안도 내놓고 있음

    - 아울러 중국의 에너지 소비량이 세계 최대 수준으로 도약하면서 2020년까지 

‘신에너지산업 발전계획’을 원자력 등 비화석연료 비중을 증가시킬 계획

    - 이밖에도 2020년까지 고속철 운행거리를 세계 최장의 단일노선 보유를 계획하고 

있으며, 양자변형 홀, 중성미자 진동 등 물리학 분야의 연구도 가속될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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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 플러스’ 등을 통해 고부가 인터넷 융합 서비스 기반 구축도 가속되고 

있음 

    - ‘인터넷 플러스’ 등 차세대 인터넷 융복합 서비스 기반 구축을 통한 고부가 서비스업 

육성안을 마련 

    - 중국정부는 신산업 모델 창출이 가능한 11개 핵심 분야를 선정하여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융복합 산업 육성을 시작

    - 주요 분야는 인터넷을 기반으로 제조업, 금융, 물류, 전자상거래, 인공지능 등 11개 

신흥 산업 모델을 융합하여 혁신형 산업 창출이 목표

  특히,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클라우드 등 제4차 산업혁명의 핵심 분야에 

대한 혁신화 전략이 가속될 전망

    - 세계 사물인터넷 시장은 향후 10-20년간 차세대 핵심 산업으로 부상할 전망이므로, 

중국은 세계 최대의 인터넷 이용자, 이동통신 가입자 등 수요기반을 바탕으로 사물

인터넷 산업에서 글로벌 리더로 급부상을 꾀하고 있음

    - 클라우드 산업은 세계 최고의 수준 실현을 위해 클라우드 서비스 공급 능력 강화, 

기업 혁신역량 제고, 전자정부 구현, 빅데이터 개발 및 이용강화, 클라우드 인프라 시설 

구축, 인전보장 강화 등 6대 핵심전략을 제시

    -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빅데이터 시장 역시 현재 기업의 빅데이터 활용을 저해하고 

있는 각종 규제 해소로 관련 IT 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을 강화할 예정 

대응 방안 

  중국은 중속성장 시대로 진입하면서 잠재성장률 저하 등 문제에 직면하고 

있으며, 최근 이를 해소하기 위해 새로운 신성장 동력 확보 필요성이 제기

  이에 따라, 제조업과 서비스업 전반에 걸친 고부가 산업 재편을 통해 새로운 

성장장력 확보에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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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로벌 경제 전반에 걸친 산업재편과 함께 중국의 산산업 육성이 가속되는 

만큼 국내 산업의 혁신화와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책 대응이 시급한 상황

    - 초연결 시대에 대비하고 국내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를 위해서는 산업 전반의 스마트화 

촉진을 위한 정책 대응이 시급  

    - 제조업과 서비스업 간 연계성 강화를 위한 정책 대안 제시 필요

    -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IT 인프라가 다양한 부문에 접목되어 새로운 가치로 창출

할 수 있도록 특화된 창업 지원책도 마련

    -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데이터 분석 기업과 스마트 인재도 육성 필요

    - 스마트 산업화의 기반이 오픈형 플랫폼이라는 것을 고려하여 표준화와 보안 강화에 

대한 논의도 필요

    -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역시 새로운 산업 재편에 대한 대응전략 수립과 관련 의견을 

적극 수렴할 수 있는 지원책 마련도 필요

    - 향후 주요 데이터 관련 기술이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데이터 활용 및 보호에 

관련된 규제 및 법․제도 검토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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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국의 산업 패러다임 변화 배경

 중국의 성장 패러다임 변화

  중국 경제는 2011년부터 시작된 중국 정부의 12차 5개년 플랜에 따라 소비 

주도의 내수型 경제로의 전환

   - 중국의 GDP 대비 투자 비중은 2011년 47.3%에서 2015년 44.2%로 점차 

하락했으나, 소비는 동기간 50.2%에서 52.4%로 지속 상승

   - 다만, GDP 대비 가계소비 비중은 2015년 약 38%로 미국, 일본 등 선진국과 

큰 격차를 보임
1)

< 중국의 GDP 대비 소비와 투자 전망 >
(비중, %)

구분 1995-2010 2011-2015 2016-2020 2021-2025 2026-2030

투자/GDP 46.4 42.0 38.0 36.0 34.0

소비/GDP 48.6 56.0 60.0 63.0 66.0

※ 자료 : World Bank(2012), China 2030-Building a Modern, Harmonious, and Creative Hight-Income Society.

  하지만 향후 중국 경제는 점차 성장 둔화에 직면하는 등 신창타이 양상이 지속될 

전망

   - 중국의 연평균 GDP 증가율은 2006~2010년 사이 10.8%로 급성장했으나, 

2011~2015년에는 7.4%로 하락 

   - 향후 13차 5개년 플랜 기간인 2016~2020년에는 연평균 6.2% 성장이 예상되는 

등 중국 경제는 신창타이 (新常態, 중국식 New-Normal) 시대로 돌입 가시화

< 중국의 실질 GDP 연평균 증가율 추이 >

(연평균 증가율, %)

구분 2000-2005 2006-2010 2011-2015 2016-2020

실질GDP 9.8 10.8 7.4 6.2

※ 자료 : IMF

1) World Bank에 따르면, 미국, 일본의 GDP 대비 가계 소비 비중은 2000년 각각 66.0%, 56.5%에서 2014년 
각각 68.0%, 61.0%로 상승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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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엇보다 중국경제는 성장 둔화와 함께 향후 1인당 GDP뿐 아니라 노동생산성 

감소 문제를 어떻게 해소하는 지가 관건

   - 중국의 노동인구 1인당 GDP 증감률은 2001-2010년 9.43%까지 상승하다 

2011-2020년에는 7.91%로 급락할 것으로 전망됨

   - 더욱이 총요소생산성은 1991-2000년에 9.91%에서 2001-2010년에 9.45%로 

하락한 후 2011-2020년에는 7.39%까지 하락할 것으로 예상

< 중국의 노동인구 1인당 GDP 및 총요소생산성 증감률 추이 >

(%)

구  분 1981-1990 1991-2000 2001-2010 2011-2020 2021-2030

노동인구 1인당 

GDP 증감률
6.62 9.11 9.43 7.91 4.66

총요소생산성 

증감률
9.63 9.91 9.45 7.39 3.60

※ 자료 : 日本経済団体連合会 21世紀政策研究会(2012), グローバルJAPAN;2050年シミュレーションと総合戦略.

 고부가 산업 재편의 필요성

  이에 따라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유지하기 위해 고부가 제조업 및 서비스업 육성을 

통한 산업경쟁력 강화가 필요한 상황

   - 산업별 GDP 대비 비중을 살펴보면 서비스업 비중이 1995~2010년 43.0%로 

제조업 46.9%에 비해 낮은 수준이었으나, 2011~2015년 사이에 47.6%로 

상승하면서 제조업 43.8%를 상회, 이후 두 산업 간 격차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 중국의 GDP 대비 제조업과 서비스업 비중 전망 >

(비중, %)

구분 1995-2010 2011-2015 2016-2020 2021-2025 2026-2030

제조업/GDP 46.9 43.8 41.0 38.0 34.6

서비스업/GDP 43.0 47.6 51.6 56.1 61.1

※ 자료 : World Bank(2012).

   - 13차 5개년 플랜이 시작되는 2016년부터 ‘제조업 2025’, ‘인터넷 플러스’ 등 고부가 

제조업과 이와 융합된 인터넷 고부가 서비스업을 접목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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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국 산업의 현주소

가. 중국 경제, 성장 동력의 전환

 내수 주도의 성장으로 전환

  중국 경제는 외수경제가 축소되는 가운데, 소비 주도의 성장이 지속되고 있음

   - 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 비중은 2015년 현재 약 3%로 지난 2013년 약 

1.6%에서 소폭 상승하는 등 경상수지 목표2) 유지

   - 그러나 GDP 대비 수출 비중은 2006년 35.2%로 정점을 찍었다가 이후 지속 

감소하여 2015년 20.7%로 2000년 수준으로 회귀함

   - 한편, 2011~2015년 12차 5개년 규획 기간 동안 GDP 대비 총투자 비중은 

2011년 47.3%로 정점을 찍은 후 2015년 44.2%로 소폭 감소한 반면 최종소비 

비중은 동기준 50.2%에서 52.4%로 상승하며 소비 주도의 성장이 진행

  다만, 중국 경제 구조상 저축 쏠림 현상으로 지연되고 있는 가계소비를 어떻게 

향상시키는지가 향후 핵심 과제가 될 예정

   - GDP 중 최종소비는 증가하나, 과다 저축 양상 지속으로 가계 소비 확대가 정체

   - 한편, GDP 대비 총저축 비중이 2013년 현재 약 48%로 높은 양상을 보이면서 

가계소비는 2015년 현재 약 38%로 선진국들과 비교해 미약한 수준이 지속3)

   - 더욱이 총저축 중 가계저축 비중도 2013년 현재 약 49%에 이르는 등 소비 

확대를 위한 구조적 한계가 지속

< 중국의 GDP 대비 수출 및 경상수지 비중 >

  (비중, %) 

< 중국의 GDP 대비 소비·투자·저축 비중 >

(비중, %) 

※ 자료 : 중국해관총서.  ※ 자료 : CEIC. 

2) 경상수지 목표제는 지난 2010년 G20 회의에서 제기된 것으로 GDP 대비 4% 이내 유지를 미국 측에서 주장.
3) IMF에 따르면, 2014년 현재 GDP 대비 가계소비 비중은 미국이 68%, 일본이 61%로 중국보다 30%p 높은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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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따라 중국정부는 세제 개혁, 투자 확대, 서비스업 확대 등 내수 확대를 

위한 정책 조치를 통해 점차 가계저축을 소비로 전환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음

   - 세제는 올해 5월 1일부터 영업세를 부가가치세(增値稅)로 통합하는 이른바 

영개증(營改增)을 시행, 세제 부담 완화 조치

   - 또, 민관협력 사업(PPP)뿐 아니라, 서비스업 육성 및 도시화 확대 등을 통한 

민간 소득 향상으로 향후 내수 확대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

   -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는 2016년 들어 부동산 취득세 및 영업세 인하, 생애 

첫 주택구입자의 주택담보대출 계약금 비율도 당초 집값의 25%에서 20%로 

인하

< 2016년 중국의 내수 활성화 정책 >

구분 정책내용

세제

• 영개증(營改增) 시행(5.1부터)

 - 기존 영업세 과세 대상 업종의 80%에 달하는 건축, 부동산, 금융, 생활서비스 등 부문으로 

확대 조치

 - 기존 중국의 서비스업 영업세율은 매출액 대비 3∼20%를 적용하였으나 2016년 5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건축, 부동산, 금융, 생활서비스업 등 대부분 서비스업에 대해 0%∼11%까지의 

세율을 적용

• 정부기금 통폐합, 수수료 면제 범위 확대

투자

• 인프라 투자

 - 교통, 전력/에너지, 환경 등 7대 주요 업종 400개 프로젝트에 10조 위안 투입

• 민관협력 사업(PPP) 적극추진

소득

• 서비스업 육성 가속

 - GDP 대비 3차산업 비중: 50.5%(’15년)

• 도시화: 농민공 도시 편입 조건 완화

부동산

• 부동산 취득세 및 영업세 인하

 - 첫 번째 주택 구매시 기존 3%의 취득세를 1～1.5%로 인하하고, 두 번째 주택 구입시에도 

기존 3%에서 1～2%로 인하

 - 2년 미만의 주택 판매시 양도금 전액에 대해 영업세를 적용하나 2년 이상은 면제 

(단,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선전 등 도시는 제외)

수출

• 종합적인 수출입지원책 발표(5월)

 - 수출업체가 외국에서의 대금 미수납에 대비, 수출신용보증의 단기 요율 인하

 - 은행권의 수출업체에 대한 대출을 장려, 수출 부가가치세 환급제도를 정비, 내수 확대를 

위해 일부 생활용품에 대한 관세를 인하, 무역업체들의 해외판매 서비스망 구축 확대 등 

※ 자료 : 중국국무원, 중국상무부 등 자료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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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산업 구조의 변화

 제조업에서 서비스업으로 전환

  세계의 산업구조는 제조업에서 서비스업으로 전환되는 양상을 보임

   - 세계의 총 부가가치 대비 제조업 비중은 1970년 25.7%에서 2014년 16.5%로 

지속적으로 축소

   - 반면, 동기준 서비스업 비중은 1970년 53.3%에서 2014년 66.0%로 지속 상승하고 

있으며, 2014년 현재 미국, 일본은 각각 78.4%, 72.0%에 이름 

< 주요국의 총부가가치 대비 제조업 비중 >

(비중, %) 

< 주요국의 총부가가치 대비 서비스업 비중 >

(비중, %) 

※ 자료: UN Statistics Division-National Accounts. 
   주: 총부가가치 대비 제조업.

 

  한편, 중국의 GDP 대비 산업 비중이 점차 제조업에서 서비스업으로 전환되는 

등 산업 구조 재편이 가속되고 있음

   - 중국의 GDP 대비 2차 산업 비중은 2000년 45.5%에서 2006년 47.6%로 정점을 

찍은 후 지속 감소하여 2015년 약 41%를 기록

   - 반면, 동기준 3차 산업 비중은 2000년 39.8%에서 2015년 50.2%로 급상승, 

2012년 2차 산업 비중을 추월

< 중국의 GDP 대비 1·2·3차 산업 비중 현황 >

(비중, %)

구분 2000 2005 2010 2015

1차 산업 14.7 12.9 9.5 8.9

2차 산업 45.5 45.9 46.4 40.9

3차 산업 39.8 41.2 44.1 50.2

※ 자료 : 중국국가통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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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경쟁력 강화 가속

  최근 각 국의 제조업 혁신 정책이 잇따라 발표되는 가운데, 중국도 제조업 

강화 정책을 빠르게 추진

   - 제조업을 둘러싼 환경이 급변하면서 제조업 부활과 함께 중요성이 

재조명 되면서 각 국 정부는 제조업 혁신 정책을 발표

   - 글로벌화, 도시화, 인구구조 변화, 성장잠재력 약화, 기술의 변화, 제조 강국의 

세대교체 등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각국 정부는 제조업 혁신을 추진

< 주요국의 산업 경쟁력 강화 전략 >

구분 주요 내용

미국
• 첨단제조파트너십(AMP), 첨단제조업 위한 국가 전략 수립

 - 첨단 제조 혁신을 통해 국가 경쟁력 강화 및 일자리 창출, 경제 활성화

독일
• 독일은 제조업의 주도권을 이어가기 위해 ‘Industry 4.0'을 발표

 - ICT와 제조업의 융합, 국가간 표준화를 통한 스마트 팩토리 등을 추진 

중국
• 중국은 혁신형 고부가 산업으로의 재편을 위해 ‘중국제조 2025’를 발표

 - 30년 후 제조업 선도국가 지위 확립 목표

일본
• 일본산업부흥전략, 산업 경쟁력강화법

 - 비교우위산업 발국, 신시장 창출, 인재육성 및 확보체계 개혁, 지역혁신

한국
• 제조업 3.0

 - IT 융합, 스마트 생산방식 확산, 제조업 소프트 파워 강화 등

※ 자료 : 각 국가별 정부 발표 자료로 현대경제연구원 정리.

  한편, 중국은 세계 수출시장에서의 점유율이 세계 최대 수준으로 도약했을 뿐 

아니라, 수출 품목수도 최다 수출국 입지가 지속

   - 미국, 일본 등 국가의  對 세계 수출 점유율이 2000년 각각 12.1%, 7.4%에서 

2014년 각각 8.6%, 3.6%로 감소하는 동안 중국은 동기간 3.9%에서 12.4%로 

급상승하며 세계 시장을 잠식

   - 이에 따라, 세계 1등 상품수도 2014년 1,610개로 미국, 일본 등 제조업 강국의 

2배 이상을 나타냄

< 주요국의 세계 수출 시장 점유율 1위 품목수 >

(단위: 개)

구분 2007 2009 2011 2013 2014

중국 1,210 1,231 1,417 1,535 1,610

미국 665 634 580 554 553

독일 892 850 774 733 700

일본 251 230 229 183 172

※ 자료 : 무역협회, UN Comtr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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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욱이, 주요 제조업 강국 간의 기술 격차가 축소되는 등 제조업 발전의 근간이 

되는 중국의 과학·기술 경쟁력도 급격히 상승 

   - 지난 18년간 중국의 과학 경쟁력이 빠르게 상승하면서 미국, 일본, 독일과의 

격차가 축소

   - 기술 경쟁력도 동기간 중국의 순위가 가파르게 상승한 반면 미국, 일본 

독일의 순위가 다소 하락하면서 격차가 축소

< 주요 국가들의 과학 경쟁력 순위 >

(단위: 순위) 

< 주요 국가들의 기술 경쟁력 순위 >

(단위: 순위) 

※ 자료 : IMD World Competitiveness Year Book 1995-2015.
   주 : 과학기술력(Scientific Infrastructure)은 총 23개 지표(정량 17개, 설문 6개)로 평가되며,

기술경쟁력(Technological Infrastructure)은 총 23개 지표(정량 13개, 설문 10개)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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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중국 산업 패러다임 전환과 전망

가. 차세대 고부가 제조업

 중국제조 2025

  ‘중국제조 2025’ 등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미래형 고부가 제조업 육성 정책도 

13차 5개년 규획기간(2016~2020)동안 가속될 전망

   - 중국은 중장기적으로 제조업 부흥을 위한 “중국제조 2025” 전략 추진이 필요

   - 최근, 세계의 공장 역할을 했던 중국이 제조업의 부가가치 창출 기여도가 

낮아 글로벌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어 가치사슬 제고가 시급한 과제로 떠오름

   - 이에 따라 중국은 제조업 대국에서 제조업 강국으로의 전환을 위한 로드맵으로 

‘중국제조 2025’전략을 추진 중임 

   - 이 전략은 총 3단계로 나누어 핵심부품소재 국산화, 산업로봇기술 개발, 

에너지효율성 제고기술 개발, 첨단산업장비 개발 등 중점사업을 펼칠 예정

  향후 30년간 중국의 산업고도화 전략은 총 3단계로 추진할 전망 

   - 1단계(2015~2025년)는 중국의 제조업 수준을 독일, 일본 등 글로벌 제조 강국 

수준 대열에 진입

   - 2단계(2025~2035년)는 중국 제조업 수준을 글로벌 제조 강국 중에서 중간 

수준까지 개선, 글로벌 시장을 견인할 수 있는 경쟁 우위 산업을 확보

   - 3단계(2035~2045년)는 혁신적인 산업 경쟁력을 갖춰 세계 시장 선도를 꾀함

< 중국제조(中國製造) 2025 전략 >

구분 추진 전략 중점 프로젝트

내용

• 1단계(2015～25년)

 - 글로벌 제조강국 대열 진입

• 2단계(2026～35년)

 - 제조강국 내에서 중간 입지 확립

• 3단계(2036～45년)

 - 세계 제조업 선도국가 지위 확보

• 10대 전략 산업: 차세대 정보기술, 고급 디지털 선반·로봇, 

항공우주, 해양플랜트 및 하이테크 선박, 선진궤도교통, 

에너지절약 및 신에너지 자동차, 전력, 농기계, 신재료, 

바이오 및 고성능 의료기계 등

• 9대 임무: 국가제조업 혁신기지 건설, 정보화와 공업화 융합, 

공업기초능력 강화, 품질브랜드 구축, 녹색제조 전면추진, 

중점영역 촉진, 제조업 구조조정, 서비스형 제조업 및 

생산성 제조업 발전, 제조업 국제화 제고 등

• 5대 주요 공정: 국가제조업 혁신기지 건설, 고급장비 

혁신, 공업기초 강화, 녹색제조, 스마트 제조 등

※자료 : 중국국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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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중국제조 2025는 혁신능력 제고, 품질 제고, 제조업과 IT 결합, 녹색성장 

등 4가지 주요 공통 과제를 제시

   - 일정규모이상 제조업체 매출액 대비 R&D 지출 비중을 2015년 현재 0.95%에서 

2025년 1.68%로 확대하는 등 혁신 능력을 제고

   - 또, 제조업 부가가치 증가율을 2025년까지 2015년의 4%p 증가하는 등 제조업의 

질적 향상을 가속화 함

   - 아울러 인터넷 보급률 및 핵심공정 디지털화율 확대 등 IT 제조업 융합 

공정도 가속될 전망

< ‘중국제조(中國製造) 2025’ 주요 목표치 >

구분 2015 2020 2025

혁신능력

제조업체 매출액 대비 R&D 

지출 비중(%)*
0.95 1.26 1.68

제조업체 매출 1억 위안 당 

발명특허(건)**
0.44 0.70 1.10

품질제고

제조업 품질경쟁력 지수 83.5 84.5 85.5

제조업 부가가치 증가율(%) -
2%p 증가

(2015년 대비)

4%p 증가

(2015년 대비)

제조업 노동생산성 연평균 

증가율(%)
-

7.5% 좌우

(13·5 평균)

6.5% 좌우

(14·5 평균)

제조업과 

IT 융합

광역 인터넷 보급율(%) 50 70 82

핵심공정 디지털화율(%) 33 50 64

디지털 R&D 디자인 

보급률(%)
50 72 84

녹색 

성장

에너지 소비율*** -
18% 감소

(2015년 대비)

34% 감소

(2015년 대비)

이산화염 배출량**** -
22% 감소

(2015년 대비)

40% 감소

(2015년 대비)

수자원 이용량 -
23% 감소

(2015년 대비)

41% 감소

(2015년 대비)

공업 고체폐기물 종합 

이용률(%)
65 73 79

※ 자료 : 중국국무원.
주 1. *, **는 일정규모이상의 제조업체 기준, ***는 규모이상 기관 기준, ****는 단위 공업 증가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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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세대 정보기술 산업 : 직접회로와 운영체제 집중 개발

  4대 분야를 지정해 차세대 정보기술 산업 육성

   - 직접회로와 전용 설비 :집적 회로 설계, 집적회로 생산, 밀봉포장, 밀봉포장

장비

   ※ 직접회로 설계 산업 육성 집중 → 밀봉측정해외기업 M&A 

   - 정보통신설비 : 무선이동통신, 차세대인터넷, 고성능 컴퓨터 및 서버

   - 운영체제와 공업소프트웨어 : 공업운영체제 및 응용소프트웨어, 빅데이터플랫폼, 

스마트공업클라우드, 제조업핵심소프트웨어

   - 스마트제조업핵심정보설비 : 제조기초통신설비, 신형공업센서, 스마트제조컨트롤

시스템, 제조물류망설비, 기기 및 측정 설비

< 중국의 차세대 정보 기술 현황 >

정보 기술 세부내용

6500V 고속철 

기관차용 IGBY 칩 

국산화 (2015)

• 용지신시속전기계 유한책임공사개발

• 에너지 30%이상 절감, 궤도교통, 전기차, 스마트 그리드에 응용

알리바바 YunOS, 

세계 3대 OS 등극 

(2015)

• 구글 안드로이드, 애플 iOS에 이어 3위

• 윈OS 탑재 휴대폰 4천만대 (2015), 2016년 1만대 예상

• 2015년 12월 윈OS5 발표 : 300여 항목 업그레이드, 스마트통제시스템 추가, 휴대폰 

느려짐 문제 해결, 사용자가 원하는 컬러로 변경 가능

공업 4.0 클라우드 

플랫폼 개발 

(2015.4)

• 우한션쿠과기유한공사가 자체개발, 아리윈 등록성공

• 스마트제조실현을 위한 중요 기반으로 평가

• 클라우드 컴퓨팅 네크워크를 통해 사물인터넷기술, 인공지능기술, 데이터마이닝

기술에 응용 

공업로연소검측컨

트롤 국산화 

(2015)

• 우한강철이 자체 개발, 에너지 효율 50% 제고 및 공업설비 국산화 주요 성과로 

평가

원자력발전소 

디지털 통제 

시스템 통용 

플랫폼 개발

• 베이징광리원전시스템엔지니어링유한공사가 국가 863계획의 지원으로 연구

개발 성공, 중국 독자 기술 지재권 보유

• 중국 원전수출 가능성 제고

기술혁신을 통한 

국산화 주력

• 차세대 정보기술 산업 목표 설정

 - 2020년 : 생산액이 ’15년 대비 76.2% 증가한 851억 위안⇒자국수요 49% 충족

 - 2030년 : ’20년 대비 115.86% 증가한 1,837억 달러⇒자국 수요 75% 충족

• 고성능 컴퓨터 및 서버, 공업소프트웨어 산업 목표

 - 2020년 : 금융, 전산업의 국산 서버사용률 75%, 국산 소프트웨어 사용률 50%

 - 2025년 : 금융, 전산업 국산 서버사용률 90%, 국산 소프트웨어 사용률 75%

※ 자료 : 중국국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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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급 디지털 공정기기 

   항공우주, 자동차, 전자정보 설비 집중 육성

   - 시장점유율 목표

   ※ 고급 디지털 공정기기 및 기초제조장비 : 70%(2020), 80%(2025)

   ※ 스핀들, 리드스큐류, 가이드레일 등 중고급 기능 부품 : 50%(2020), 80%(2025)

 로봇 

  연간 1만대 이상 차세대 로봇 생산 자국기업 육성 및 자체기술 로봇이 양로, 

재해, 헬스케어 분야에 소량 적용(2020)

   - 보급목표

   ※ 자체 브랜드 공업용 로봇의 중국 시장 점유율 : 50%(2020), 70%(2025)

   ※ 중국산 주요 로봇부품의 중국시장 점유율 : 50%(2020), 70%(2025)

< 중국의 고급형 디지털 공정기기 및 로봇 기술 현황 >

고급형 디지털 공정기기 및 로봇 기술 세부내용

중국산 고정밀 감속기 

개발(2015)
• 장쑤타이롱그룹이 고조파감속기 등 고정밀 감속기 자체 

개발, 산업용 RV 감속기 국산화 계기 마련

3D 프린터 운영체제 자체 개발 

(2015)

• 주하이시퉁전자유한공사가 중국최초로 닷스캔방식의 3D

프린터 운영체제 자체 개발(RiverOS 1.0)

• 미국의 3D 프린터 운영체제기술 독점 해소 및 정밀 3D 

프린터 발전 가속화 계기 마련

※ 자료 : 중국국무원.

 우주항공설비

  항공설비는 대형항공, 중형헬기, 간선 비행기, 헬기, 무인기 등 개발에 역점 

   - 비행기, 비행기 엔진, 항공기탑재 설비 및 시스템, 항공장비 집중 육성

   ※ 중국 COMAC이 자체 개발한 중국 최초의 중대형 사업용 여객기 C919(2015.11)

  우주설비는 발사용로켓, 신형위성, 위성원격탐지, 달탐측기술 등 분야와 관련된 

기술 개발이 가속

   - 중국 정부는 베이더우 시스템을 2018년까지 ‘일대일로’ 관련 국가로 확대

하고 2020년에 전 세계로 확장할 계획 



중국의 산업 패러다임 변화와 미래

17

   ※ 중국은 2000년 처음으로 자국 및 주변 지역을 대상으로 위성위치확인 

서비스를 시작, 2010년 아태 지역으로 범위를 확장

   ※ 중국이 자체 연구개발한 베이더우 위치정보 시스템 구축을 위한 22번째 

베이더우 위성발사 (2016.30)

   - 더욱이 2020년까지 ‘요(繞)-낙(落)-회(回)’ 3단계 달 탐사 프로젝트를 진행

   ※ 1단계 ‘요’는 달 궤도를 도는 것이며, 2단계 ‘낙’은 달에 착륙, 3단계 ‘회’는 

달에서 자료를 수집하고 지구로 귀환을 의미

   ※ 2014년 10월 달 탐사 위성 위투(玉兎) 무인 발사체를 창정 3호에 실어 발사 

실험을 한 바 있음

   - 군사적 목적으로 인공위성 요격미사일(ASAT) 능력도 강화

   ※ 2007년 중국의 노후 위성인 ‘펑윈(風雲) IC' 위성을 미사일로 요격하는 실험에 

성공

 해양엔지니어링장비 및 하이테크 선박

  해양엔지니어링장비는 심해탐측, 자원개발, 해상작업 전용설비 등으로 세분화

하고 있으며, 하이테크 선박은 크루즈 설계, 액화천연가스 선박 등에 대해 

개발 추진

   - 2020년 주요 장비의 설계 및 건조 능력이 세계 수위 차지   

   - 2025년 일정 영향력을 보유한 해양장비 및 선박 강국으로 부상

   - 자체 설계 및 건조 장비(선박)의 세계 시장 점유율 목표

   ※ 해양엔지니어링 장비 : 35%(2020), 40%(2025)

   ※ 하이테크 선박 : 40%(2020), 50%(2025)

   ※ 심해 1만 1000미터까지 탐사 가능한 심해잠수선 차이훙위 개발

 원전설비 및 부품의 국산화

  중국의 에너지 소비량은 세계 최대 수준으로 도약하면서 세계 에너지 시장

에서의 영향력이 대폭 확대

   - 중국 에너지 총 소비량은 2015년 현재 미국 2,196 Mtoe 보다 약 900 Mtoe 

많은 3,101 Mtoe로 나타남

   - 전력부문 역시 중국은 2015년 현재 4,921 TWh로 미국 3,848 TWh로 1,073 TWh 

많이 소비하는 등 세계 1위 수준 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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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의 부문별 에너지 소비량 >

구분 2000 2005 2010 2015

총 소비량(Mtoe) 1,183(세계 2위) 1,980(세계 2위) 2,588(세계 1위) 3,101(세계 1위)

석유제품(Mt) 205(세계 3위) 297(세계 2위) 399(세계 2위) 502(세계 2위)

천연가스(bcm) - - 106(세계 5위) 188(세계 3위)

석탄, 갈탄(Mt) 1,411(세계 1위) 2,646(세계 1위) 3,230(세계 1위) 3,732(세계 1위)

전력(TWh) 1,138(세계 2위) 2,126(세계 2위) 3,626(세계 2위) 4,921(세계 1위)

※ 자료 : 세계에너지통계(enerdata).

  한편, 중국정부는 2020년까지 ‘신에너지산업 발전계획’ 기간으로 규정하고 동기간 

5조 위안을 투입, 원자력, 풍력, 태양광, 바이오매스 등 개발을 통한 에너지 

효율성 제고를 추진

   - 향후 2020년까지 탄소배출 감축량을 2005년보다 약 40~45% 감축하고,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2020년 1차 에너지 소비에서 비화석연료 비중을 15% 증가시킬 

계획

< 중국의 발전설비 현황 및 전망 >

(단위 : 만kW, %)

구분 화력 수력 원자력 재생에너지 계

2015년
102,000

(68.4)

29,000

(19.4)

4,000

(2.7)

14,400

(9.5)

149,000

(100)

2020년
129,000

(63.1)

40,200

(19.7)

5,800

(2.8)

29,500

(14.4)

204,500

(100)

 ※ 자료: energy.mofa.go.kr.

  특히, 2020년까지 원전 설비용량을 58GW로 확정함과 동시에 2030년에는 

150GW로 늘릴 계획이며, 원전 설비의 국산화도 적극적으로 추진

   - 거리전기, 국제 수준의 100만K쪼급 원전수냉 원심분리 냉각수기 자체 개발

(2015)

   - 중국정부가 추진한 원자력발전소의 보조설비 자체설계 및 제조 기술 연구 

과제로 수행

   - 저쟝룬치에너지절감과기유한공사, 전량수입하던 핀 열교환관(원자력발전소의 

탄산수를 사용하던 분리재열기 핵심부품) 연구개발 성공, 상용화 임박

   - 4세대 원전기술 자체 개발 : 중국 CNNC, 사우디와 고온가스냉각원자로 

건설 MOU(20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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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의 고속철 운행거리, 전세계 60%차지

  중국정부는 ‘20년까지 1만8천㎞로 노선을 확대할 예정이며, 특히 ‘16년에는 서부

지역인 신장 우루무치에서 동부 연해지역인 장수성 쉬저우까지 3,176㎞에 이르는 

노선을 개통하여 세계 최장의 단일노선 보유 예정

   - 2015년 현재, 세계 최장인 1만 9천킬로미터 노선으로 확대, 인구 50만 이상 

도시 운행

   - 터키, 싱가포르와 고속철 수출 계약

   - 2020년까지 동-서와 남-북을 잇는 ‘4종4횡’ 철도망 구축 계획

 기타 

  양자 변형 홀 효과 최초 발견

   - 중국 칭화대 물리학과와 중국과학원 물리연구소 공동연구팀이 이론부터 

실험관측 등 전체 과정 성공(2013.4)

   중성미자 진동 연구 경쟁력 보유

   - 중국 과학원 왕이팡 고에너지물리학연구소 소장이 ‘중성미자의 진동에 관한 

본질적 발견과 탐색’이라는 논문 발표, 브레이크스루(Breakthrough) 상 수상

(2015)

나. 고부가 인터넷 융합 서비스

 인터넷 플러스(互联网+)

  ‘인터넷 플러스’ 등 차세대 인터넷 융복합 서비스 기반 구축을 통한 고부가 

서비스업 육성안도 마련

   - 중국정부는 신산업 모델창출이 가능한 11개 핵심 분야를 선정하여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융·복합 산업 육성을 가속

   - 중국정부는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신성장동력을 추진, 인터넷경제와 실물경제의 

융합 발전 체제 구축을 위해 ‘인터넷 플러스 산업융합 발전 플랜(2015년 7월)’을 

제시 

   - 이는 모바일 인터넷, 빅데이터, 클라우드 등 인터넷 기술과 전통산업 간 융합을 

통해 산업구조의 재편을 도모하는 계획임

   - 주요 분야는 제조업, 금융, 물류, 전자상거래, 인공지능 등 신흥 산업 모델을 

창출할 수 있는 11개 분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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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주요 내용

전략 목표
 • 신산업 모델창출이 가능한 11개 분야 선정 및 추진

  - 창업·혁신, 제조업, 농업, 에너지, 금융, 복지, 물류, 전자상거래, 교통, 생태환경, 인공지능 등 

11개 분야에서의  인터넷 플러스 생태 구축

인터넷 + 

창업혁신

 •창업혁신을 위한 기반 강화, 대중 창업 공간 확대와 함계 인터넷을 활용한 혁신 환경 구축 

  - 창업자에게 저비용・고효율의 업무 공간, 커뮤니티 공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국가 자주 혁신 
시범구역, 대학의 과학기술원, 창업시범기지 등을 제공

  - 신흥 산업을 위한 창업・혁신시범구역 건설을 촉진
  - 크라우드 소싱(crowd sourcing) 등 새로운 연구개발 모델의 구축 및 활용, 사회교류협력 플랫폼 

구축을 통한 상호간 혁신자원 공유 및 기술성과 이전 촉진

인터넷 + 

제조업

 •인터넷 기반 스마트 제조 및 맞춤형 제조의 발전을 도모, 제조업의 네트워크화를 추진 및 제

조업의 서비스 기능을 강화

  - 스마트 제조 시범구역 확대뿐 아니라 생산 과정에서 클라우드, 사물인터넷, 산업용 로봇 기술의 

응용 및 생산 장비의 스마트화 추진

  - 제조기업을 위한 공공서비스 플랫폼 구축과 고장 예측, 원격관리, 품질진단 등에 대한 

온라인 서비스 제공

인터넷 + 농업

 •새로운 농업 생산・경영 시스템을 구축하고, 정밀화된 생산방식을 도입, 온라인 농업 서비스의 
수준을 제고

  - 생산지향적 농업 생산방식에서 소비지향적 농업 생산방식으로의 전환 촉진

  - 사물인터넷을 활용한 농업 관측·제어 시스템을 구축, 스마트 절수관개, 토양 분석 및 비료사용 등이 가능

  - 질병자동진단, 폐기물 자동회수 등 스마트 설비의 개발 및 보급 촉진

< 중국의 인터넷 기반 신산업 ‘인터넷 플러스’ 육성 전략 >

구 분 주요 내용

추진 목표

 • 2025년까지 인터넷을 기반으로 제조업, 서비스업 신성장동력 창출

  - 인터넷을 통해 제조업과 농업, 에너지 산업의 업그레이드

  - 전자상거래 및 인터넷 금융 육성

  -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컴퓨팅 등 신형 인프라 시설 구축 

  - 인공지능기술의 산업화 촉진 등 

  - 인터넷화, 지능화, 서비스화, 협력화 등을 목표로 새로운 인터넷 산업의 생태계 구축

7대 육성 

분야

 • 7대 분야에 대한 육성 전략 마련 

  - 기초: 브로드밴드 보급률 확대, 센서 네트워크, 클라우드 및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 혁신: 기업간 신규 프로젝트 확대, 핵심기술 공유, 기술의 컨버전스 

  - 제도: 산업간 진입장벽 완화, 독점 산업 구조 탈피, 인터넷 산업 규제 완화

  - 해외협력: 인터넷 기업 해외진출, 클라우딩, 빅데이터 등 분야의 글로벌 기업 

진출 허용

  - R&D: 지방정부 내 인터넷 관련 교육 신설, R&D 센터 개설, 글로벌 인재 유치

  - 산업지원: 정부 주도 예산 편성 및 사회 자본 투자 유도, 세제 혜택, 자금조달 지원

  - 핵심 조직: 핵심 컨트롤 타워 지정, 산업 별 핵심 인력 배치

※ 자료 : 중국국무원.

  한편, 중국 국무원은 인터넷 플러스 전략의 11개 중점 분야에 대한 구체적 

전략을 제시

< ‘인터넷 플러스’ 11대 핵심 분야 전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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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 

에너지

 •에너지 생산의 스마트화를 도모, 새로운 에너지 소비모델을 모색하고, 전력망을 기반으로 한 

통신 설비와 신규 사업 발전 도모

  - 에너지 생산 관측・제어, 관리, 정보 분배 시스템 구축함과 동시에 에너지 이용 효율 제고를 
위한 방안 모색

  - 태양에너지, 풍력에너지 등 재생가능에너지의 비중 확대 및 친환경 전력거래 서비스 구역을 

확대

인터넷 + 금융

 •인터넷 금융 서비스 플랫폼을 건설, 인터넷을 활용한 금융기관의 서비스 범위 확대 및 인터넷 

금융 서비스의 혁신을 도모

  - 클라우드 컴퓨팅,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등 혁신기술을 활용한 금용상품 및 서비스의 혁신 촉진

  - 금융기관과 IT 기업의 협력을 통한 온라인 대출, 온라인 증권, 보험, 펀드 판매 서비스 제공

  - 집적회로 카드(IC)의 전면적 활용 및 전자화폐의 사용률 제고와 함께 모바일 금융 서비스의 

활용 범위 확대

인터넷 + 복지
 •인터넷 기반의 공공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고, 대중 편의서비스 체계를 개선, 온라인 의료 위생 

시스템을 구축하고, 스마트 건강 양로산업의 발전을 도모

인터넷 + 물류
 •물류 정보공유 시스템과 스마트 창고저장 시스템을 구축하고, 스마트 물류 분배・배송 시스템을 
완비

인터넷 + 

전자상거래

 •농촌 전자상거래를 활성화시키고, 전통 산업과 전자상거래의 결합을 촉진함과 동시에, 전

자상거래 분야의 국제협력을 강화

  - 에너지, 화공, 철강, 전자, 의약 분야의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이용한 제품판매를 촉진하고, 

전통적 유통 기업과 전자상거래 기업 간의 융합을 도모

  - 통관, 검역, 외환결제 등 수출입 업무의 창구 단일화를 통한 해외전자상거래의 편의성 제고

인터넷 + 교통
 •교통・운송 서비스의 품질을 개선, 교통・운송 자원의 이용 효율을 제고, 교통・운송 분야의 
과학적 관리능력을 강화

  - 인터넷 플랫폼을 활용한 실시간 교통 정보 제공, 온라인 매표서비스, 스마트 주차 서비스 제공

인터넷 + 

생태환경

 •자원 환경 현황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스마트 환경보호를 촉진, 폐자원 회수・이용 시스템과 
폐기물 온라인 거래 시스템을 구축

  - 다양한 지리 정보시스템, 스마트 지도 등을 활용, 에너지, 광물자원, 수자원, 대기, 삼림, 초원, 

습지, 해양 등 각종 생태자원의 현황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인터넷 + 

인공지능

 •미래산업 발전을 도모하고, 중점산업 영역에서의 스마트 제품에 대한 혁신 촉진, 단말기 제품의 

스마트 수준을 제고

  - 스마트 음성처리, 바이오인식, 자연언어해석, 신형 휴먼컴퓨터 등 인공지능 핵심기술에 대한 

연구개발 및 산업화 촉진뿐 아니라 자동차, 보안기업 등과 IT 기업간의 협력을 통한 각 산업 

제품의 스마트서비스 기능 강화

※ 자료 : 중국국무원, 산업연구원 자료 정리.

 IoT(사물인터넷)

  사물인터넷은 향후 10~20년간 차세대 핵심 산업으로 부상할 전망이며, 국가 

경쟁력 및 생산성 향상에 있어서 주요 변동요인(game changer)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큼

   - 컨설팅 회사인 Accenture는 사물인터넷이 실질 GDP 상승 전망

   ※ 20개 국가를 대상으로 산업분야에서 사물인터넷 기술을 적용할 경우현 

상태의 정책과 투자추세를 유지한다면 2030년 까지 약 10.6조 달러의 실질 

GDP 증가가 예상된다고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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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오미

(Xiaomi)

 • 스마트폰 시장에서 성공한 비즈니스모델을 응용

  - 손목밴드를 시작으로 헬스케어(iHealth), 스마트홈(Ants, Yeelink) 등 다양한 

제품들 간에 연결을 도모

  - 최근에는 중국의 대형 가전제품 전문업체인 Midea와 전략적 협력관계 구축

브로드링크

(Broadlink)

 • 사물인터넷 Wi-Fi에 특화된 스마트홈 솔루션 공급업체

  - 스마트소켓과 적외선장치들에 대한 원격제어 장비 외에도 기존 가전제품을 

보다 스마트하게 바꿔주는Broadlink DNA도 개발

기즈위츠

(Gizwits)

 • 가전제품과 전기기기를 인터넷과 스마트폰에 연결하는 사물인터넷 플랫폼을 

제공하는 기업

  - 기즈위츠는 사물인터넷 개발자들에게 데이터 분석과 원격접근, 알림, 

OTA(Over the Air) 펌웨어 업그레이드와 같은 도구를 제공

  - 스마트홈 전자제품을 위한 소프트웨어 개발 플랫폼(Gizwits 2.0)과 마이크로

컨트롤보드(GoKit)도 제작

   ※ 만약 현재보다 투자를 늘리고 정책적 수단을 도입한다면 2030년까지 14.2조 

달러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

  중국은 세계 최대의 인터넷 이용자, 이동통신 가입자 등 수요기반을 바탕으로 

사물인터넷 산업에서 글로벌 리더로 급부상하고 있음

   - 중국의 사물인터넷 시장규모는 2015년에 약 803억 달러 규모에서 2020년에는 

두 배인 1,660억 규모로 급증할 것으로 전망

   - 중국 공업 중국 정보화부의 ‘중국 사물 인터넷 RFID 2013년 보고서’에 의하면, 

사물인터넷 시장 규모는 2009년 1,716억 위안에서 2013년 4,896억 위안으로 

연평균 약 30% 증가

   - 사물인터넷 분야 중 스마트 공업부분이 20%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사물인터넷 기반을 둔 산업을 점차 확대할 전망

   - 중국 정부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에 힘입어 중국 사물 인터넷 시장의 규모는 

2020년 5조 위안을 넘길 것으로 예상

< 중국 사물인터넷 시장 규모 추이 >

(단위 : 억달러)

구분 2009 2010 2015 2020(E)

시장규모 251 298 803 1,660

  ※ 자료: 중국공업정보화부, Harborresearch.
     주: 2009, 2010년 자료는 연간 평균환율로 환산. 

  현재 중국의 스마트폰 기술은 자국기업의 발전과 함께 전 세계 상위권 진입

< 중국 주요기업의 사물인터넷 적용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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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스마트

(Lifesmart)

 • 스마트 컨트롤센터, 스마트소켓, 감시 카메라, 센서 등 스마트홈 기기를 

개발하는 항저우에 본사를 둔 스타트업체

아일라 

네트워스 

차이나(Ayla 

Networks 

China)

 • 미국에 본사를 둔 아일라 네트웍스의 중국 지사

  - 제조업체들이 전자제품, 공조시스템(HVAC) 등을 지능형 제품으로 변환하기 

쉽도록 클라우드 연결 솔루션을 제공하는 스타트업

이링크

(Yeelink)

 • 제조업체들이 하드웨어 설계에서부터 모바일앱 개발까지 스마트제품을 

생산하는 전과정을 도와주는 기업

오르비보

(Orvibo)

 • 지능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마트 전자기기, 디지털 도어벨, 클라우드 플랫

폼 등의 제품을 생산하는 사물인터넷과 스마트홈 장비 제조업체

  - 주력제품인 Kepler는 위험한 가스노출 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지능

형 가스 검출기

   중국 정부는 사물인터넷 관련 산업 투자 증진을 위해 준비해옴 

   - 중국 정부는 사물 인터넷의 투자 정책을 일찍이 2009년부터 준비

   - 2010년 3월 11차 전국인민대표회의를 통해 중국의 ICT 산업 발전을 위해서 

사물인터넷 산업발전이 중요하기에 관련 정책을 본격적으로 시행

   중국의 장기적인 사물인터넷 지원 정책

   - 12차 5개년에 근거하여 사물인터넷의 개발 가속화와 육성하고 성장시키기 

위해서 정부차원 사물인터넷의 개발 가속화와 육성하고 성장시키고 위해서 

정부차원 사물인터넷 지원 정책을 본격적으로 시행

   - 총 50억 위안의 투자기금 조성하며, 사물인터넷 핵심 기술 성과 500개 이상, 

관련 법률 200개 제정, 10개 산업특구 및 100개 이상의 주요 기성 육성

   - 이는 새로운 중소기업 육성, 강력한 공공지원 서비스 프랫폼을 구축을 위한 

정책

   - 중국 정부는 시스템 구축, 사물인터넷 환경 개발, 사물인터넷 조세 지원, 

글로벌 기술 협력, 사물인터넷 관련 인재 지원 강화 등의 5가지 지원 정책 

시행

   - 중국 정부는 사물인터넷 국가 산업망 구축을 위한 네트워크 정보센터인 ‘감지

중국(感知中國)센터’를 강소성 우시에 설립하고 출범하여 약 4조 위안의 규모를 

투입

   - 2013년 2월 17일 중국 국무원은 사물 인터넷의 건전한 발전과 추진을 위해서 

전반적인 단기 목표를 제시하였으며, 핵심 기술과 네트워크 산업 형성에 투자 

및 금융 재정 지원 정책을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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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네트워크 안전법 주요 내용 >

구분 내용

네트워크 안전

 - 핵심 정보 인프라 사업자는 통신, 방송 분야, 에너지·교통·수도·금융 

등 중요 산업, 의료·사회보장 등 공공 서비스, 국방, 국가 기관 네트

워크, 사용자가 많은 네트워크 서비스 등을 핵심 정보 인프라로 지정

 - 네트워크 핵심 장비 및 네트워트 보안 전용 제품 대한 안전 인증/ 검사 

제도 시행

개인 정보

 - 인터넷 실명제 도입

 - 개인정보 보호 조치 강화

 - 핵심 정보 인프라 사업자의 개인정보 저장시 중국내 보관

 클라우드

  중국의 클라우드 산업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세계수준의 클라우드 

실현을 위한 6대 핵심전략 발표

   - 중국 시큐리티 저널에 따르면 중국 클라우드 컴퓨터 시장 규모는 2013년 

134억 위안에서 2017년 372억 위안으로 연평균 약 30% 증가 전망

   - 중국은 클라우드 관련 기업 육성 및 산업 발전을 위한 핵심 전략 발표

< 중국 클라우드 서비스 시장 규모 >

(단위: 억 위안) 

< 클라우드 실현을 위한 6대 핵심 전략 >

구분 내용

6대 

핵심 

전략

 ① 클라우드 서비스 공급 능력 강화

(민간 클라우드 발전) 

 ② 기업 혁신역량 제고

 ③ 전자정부 발전

 ④ 빅데이터 개발 및 이용 강화 

 ⑤ 클라우드 인프라 시설 구축

 ⑥ 안전보장 강화

※ 자료 : 중국 시큐리티 저널. ※ 자료 : 2015년 중국 국무원 자료 요약.

  클라우드 데이터센터를 자국 내에 두는 네트워크 안전법 발표

   - 2015년 7월 5일 전인대 상무위원회는 네크워크 안전법 초안을 발표

   - 총 7장 68개 조항으로 인터넷 공간의 주권과 국가의 안전을 확보하고, 공공의 

이익과 인터넷 사용자 권익을 보호

   - 네트워크의 안전 및 개인정보 보호 등을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나, 

인터넷 실명제 등으로 개인프라이버시를 제한할 수 있어 논쟁이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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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용

불법정보

 - 네트워크 사업자는 법률에서 금지하는 정보발견 시, 차단 및 보고

 - 전자 정보 및 SW는 법률에서 금지한 정보 포함 금지

 - 네트워크 사업자는 수사기관에 협조

 - 국가기관의 네트워크 제한 조치 

※ 자료 : 2015년 중국인민대표회의 내용 요약. 

  중국 공업신식화부는 2014년에 ‘클라우드 컴퓨터 13차 5개년 계획’ 공표

   - 선도기업 육성, 완비된 산업체인의 구축, 기술력을 갖춘 대형 기업의 합병 

및 구조조정, 자원의 집약 격려, 기술력을 갖춘 대형 기업의 합병 및 구조조정, 

자원집약 격려, 선도기업의 산업 발전에 영향력 발휘 등임

   - 중국 정부는 공공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플랫폼 건설과 이를 기반으로 한 

빅데이터 서비스, 솔루션 계획 및 보급을 중점으로 지원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북경, 상하이, 항저우, 선전, 시안 등 5개 도시에 시범

사업을 추진 목표로 2011년부터 6억 6,000만 위안의 자금을 투자하고 있음

   - 민간, 정부, 기업 등 고객수요에 적합한 서비스 모델을 발굴하고 정보서비스 

핵심기업 주도하의 산학연 연계 강화, 전국적 산업 연맹 설립 및 협력체계 

구축, 기술 서비스 표준과 안전관리 규범 제정 등을 추진

 빅데이터

  중국 빅데이터 시장 규모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전망

   - Enfodesk에 따르면 중국의 빅테이터 시장 규모는 2014년 약 76 억 위안으로 

2017년에는 170.0억 위안으로 증가할 전망

   - 매년 전년비 증가율도 30%전·후대를 유지하면서 빠르게 성장

< 중국 빅데이터 시장 규모 추이 >
(단위 : 억위안, %)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시장규모 47.3 59.0 75.7 98.9 129.3 170.0

증가율 26.7 24.7 28.4 30.7 30.7 31.5

※ 자료: Enfodesk(2015).

  중국 빅데이터 활용 현황

   - 빅테이터를 활용하는 809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경영효율성 제고’와 

‘스마트한 의사 결정 실현’ 부문에서 탁월한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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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의 빅데이터 활용 및 발전을 저해하는 가장 주요한 원인으로 기업 

대부분이 정부의 정책적 규제로 응답

< 중국기업이 응답한 빅데이터 활용 효과 >
(단위: 개) 

< 중국 기업이 응답한 빅데이터 발전 저해 요인 >
(단위: 순위) 

※ 자료 : 중국정보통신연구원(2014), One Mizuho.

  중국의 빅데이터 발전 계획 

   - 중국은 인터넷 사용 촉진, 인터넷 인프라 구축을 위한 재정 투입과 빅데이터 

관련 인프라 구축을 통해 IT 산업 발전을 위한 노력 강화

   - 중국 정부는 사물인터넷, 클라우딩 기술, 온라인 사업, 관련 유망기업 발굴 

등에 관한 발전을 강조

   - 중국 정부는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해서 빅데이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더 높은 공신력 있는 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연구할 것이라고 표명

< 중국 빅데이터 발전 추진 계획 >

구분 내용

주요 목요

- 사회 안전망을 위한 새로운 모델 제시
- 안정, 안전, 효율적인 경제 관리 시스템 구축
- 시민에게 이익이 되는 공공 서비스 구축
- 혁신 엔진으로 새로운 시대 개방
- 하이엔드, 지적 등 산업 발굴 육성

주요 내용
- 정부 자료 개방과 자원 통합을 촉진으로 정부역할 개선
- 혁신 산업 발굴 및 육성, 새로운 경제 전환 달성
- 국가 안보시스템 완성

주요 프로젝트

- 빅데이터와 네크워크 안보 보장
- 빅데이터 산업 지원
- R&D를 통해 빅데이터 기술 및 산업 육성, 시장화를 통해 수익으로 연결
- 빅데이터를 활용한 현대 농업
- 기존 산업과 등장할 산업에 대한 빅데이터 적용
- 빅데이터를 활용한 공공 서비스 
- 빅데이터를 활용해 정부 역량 강화
- 국가 빅데이터 자원 발전과 감독
- 정부 자료 개방 및 공유 

주요 규제 방향

- 조직적 운영을 위한 시스템 능력 향상
- 법 시스템 강화
- 건전한 시장 육성
- 표준화된 시스템 구축
- 재정 및 금융 지원 강화
- 전문인력 육성
- 국제 공조 강화

※ 자료 : Excerpted from Action Plan to Promote Big data Development(Aug 31, 2015), State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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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응 방안

가. 시사점

 중국은 중속성장 시대로 진입하면서 잠재성장률 개선을 위해 새로운 신

성장 동력이 필요한 시점이 도래

  중국의 잠재성장률이 지속 하향

   - IMF에 따르면, 향후 13차 5개년 플랜 기간인 2016~2020년에는 연평균 6.2% 

성장이 예상되는 신창타이 양상이 가속될 전망

   - 더욱이 향후 고령화 지속, 1인당 소득 증가율 하락 뿐 아니라, 총요소생산성 

저하가 나타날 가능성이 커지면서 새로운 성장동력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 

 이에 따라, 제조업과 서비스업 전반에 걸친 혁신형 산업 재편을 통해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정책적 플랜을 제시 

  이에 따라, ‘중국제조 2025’를 통해 IT와 제조업간 융합을 통해 생산체계의 

스마트화를 추진하고 있음 

   - 중국은 올해 13차 5개년 규획(2016~2020년) 기간으로 진입하는 원년으로 향후 

독일, 일본과 동등한 수준의 제조업 강국으로 가는 비전을 제시

   - 중국이 이미 제조업 대국이긴 하나, 핵심기술의 질적인 측면에서 취약한 

상황에서 이러한 구조조정은 새로운 단계로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임

  또, 인터넷과 실물을 연결하는 산업 융합도 진행하여 새로운 고부가 초연결 

산업재편을 시도

   - 인터넷경제와 실물경제의 융합 발전 체제 구축을 위해 ‘인터넷 플러스 산업

융합 발전 플랜(2015년 7월)’을 제시 

   - 특히, 인터넷 플러스 플랜은 인터넷과 융합할 수 있는 11개 분야를 설정하여 

모바일 인터넷, 빅데이터, 클라우드 등 인터넷 기술과 전통산업 간 융합을 

통해 산업구조의 재편을 도모하는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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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대응 과제

 글로벌 경제 전반에 걸친 산업재편과 함께 최근 중국의 신산업 육성이 가속되는 

만큼 국내 산업의 혁신화와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책 대응이 시급한 상황

  초연결 시대에 대비하고 국내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를 위해서는 산업 전반의 

스마트화 촉진을 위한 정책 대응이 시급  

   - 국내 산업 전반의 스마트화 추진은 물론 이를 기반으로 디지털 생태계를 

구축‧ 강화해 나가야 한다. 

   - 국내 ‘제조업 혁신 3.0’은 중소기업의 스마트 공장 구현 등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중국과 독일은 제조 공정의 스마트화와 데이터 분석에 기반한 스마트 서비스 

확산을 통해 산업 전반의 스마트화를 추진 시도

   - 특히, 정책 구성과 지원도 디지털 생태계 구축을 위한 아젠다 하에서 관련 

기술에 대한 R&D 지원을 확대 필요

  제조업과 서비스업 간 연계성 강화를 위한 정책 대안 제시 필요

   - 최근 중국뿐만 아니라 미국, 독일 등도 제조 혁신을 스마트 서비스로 연계할 

수 있는 플랫폼 구축을 중요한 미래 전략 사업으로 인식

   -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과 꾸준한 수출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제조 혁신과 

‘산업융합화 촉진’ 등 제조+서비스를 통한 산업간‧기술간 연계성을 높일 수 

있는 정책 대안 마련 필요

   - 특히, 고부가가치 서비스 발전을 위한 R&D 확대 등을 통해 중국과 독일처럼 

제조업 대비 상대적으로 낮은 서비스업의 생산성을 제고하는 한편, 서비스의 

수출 동력화를 촉진 모색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IT 인프라가 다양한 부문에 접목되어 새로운 가치로 

창출할 수 있도록 특화된 창업 지원책도 마련

   - 국내 IT 인프라는 세계적인 수준인 만큼 이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다양한 스마트 서비스 비즈니스 모델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특화된 창업 

지원이 필요

   - UBI Global이 전세계 창업지원센터와 프로그램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중국과 대만의 대학과 프로그램은 세계 상위 순위에 포함되어 있지만 우리

나라는 전무한 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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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따라서 국내 창업지원정책도 벨기에 iStart4) 등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해외 

사례 연구를 통한 정책 보완이 필요함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데이터 분석 기업과 스마트 인재도 육성 필요

   - 독일(SAP), 미국(Cisco) 등 주요 선진국뿐 만아니라 중국도 빅데이터를 분석하여 

스마트 데이터로 변환하여 제조, 서비스에 활용할 수 있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기업을 육성하고 있는 만큼 국내의 관련 기업 육성이 시급함

   - 또한, 소프트웨어, 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의 필수기술요소들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스마트 인재 육성 정책을 마련 및 추진 모색

   스마트 산업화의 기반이 오픈형 플랫폼이라는 것을 고려하여 표준화와 보안 

강화에 대한 논의도 필요

   - 기업, 연구기관, 소비자 등 다양한 주체의 참여가 보장되고 정보가 공유될 

수 있도록 표준화된 관리 체계가 도입되어야 할 것임

   - 아울러, 오픈형 플랫폼에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보안 및 

프라이버시 보장 등을 위한 사회적 합의 노력이 필요함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역시 새로운 산업 재편에 대한 대응전략 수립과 

관련 의견을 적극 수렴할 수 있는 지원책 마련도 필요

   - 국내의 경우 대기업 의존도가 다소 높은 편이어서 대기업과 관련된 정부 

프로젝트추진 사례가 많은 만큼, 이를 유관 중소기업이 대거 참여할 수 

있도록 쿼터제 등을 도입

   - 컨소시엄 구성에 있어서도 중소기업의 비중을 높이기 위해 정부가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

  향후 주요 데이터 관련 기술이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데이터 활용 및 

보호에 관련된 규제 및 법․제도 검토 모색

   - 국내의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을 비롯하여 데이터 사용에 제약을 두는 법제도 

장치가 많이 존재하므로 이를 보다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

   - 또, 기업의 데이터 활용 편이성을 높일 수 있는 법·제도 기반을 구축하고 

개선하여 새로운 산업재편에 맞는 비즈니스 모델 발굴 환경을 마련

4) 벨기에의 iStart는 ICT 융합 제품과 서비스 스타트업을 지원하는데 지난 2015년 11월 UBI 글로벌이 전세계 
500개 대학 창업보육 프로그램을 평가하여 선정한 ‘세계 대학 기술사업화’ 순위에서 4위를 차지할 정도로 
뛰어난 정책 경쟁력을 보유. 출처, UBI Global, Top Business Incubation Ranking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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